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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연주가 담고 있는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소고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을 중심으로

김관진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The Brief Study for the Pedagogical Meaning of Improvisation 
- Focusing o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Creative Area’

Kwan-Jin Kim
Dept. of Applied Music, T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창의적인 활동이란 잠재되어 능력을 선천적, 후천적 학습활동을 통해 충분히 발휘 되었을 때 만족도와
성취감, 상대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창작영역’을 신설하고 창작 교육의 의미를
강조함에 따라 설계와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창작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즉흥연
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인 자세와 음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갖도록 해준다. 둘째, 즉흥연주가 진행될 
순간은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 셋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감력을 계발시
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집단원동력(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극하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창작영역’의 목적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즉흥연주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가 실용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satisfaction,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mooth communication with 
others are possible when creative activity fully demonstrates their potential abilities through innate and 
acquired learning activities. As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established a new 'creative area' and 
emphasized the meaning of creative education, it attempted to review the pattern of change by 
analyzing the design and content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was to present the educational value
of improvisation in realizing creative education. First, creative activities help learners develop an active
attitude, a sense of musical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Second, the moment of improvisation 
improves concentration and musical memory. Third, it is effective in developing pitch and hearing 
ability because the composition of the sound must be organized. Fourth, group dynamics and interaction
stimulate creative activities and encourage creative consciousness and response by triggering different 
thoughts, inspiration, and imagination. This study is believed to have practical value in presenting the
educational value inherent in improvisation activities. Hence, the purpose and curriculum of the 
'creative area' can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before applying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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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5년부터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
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
화를 보인다. 연주, 감상, 창작 내용 체계를 구성함으로
써 핵심 아이디어 기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 체계적으
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특히, 창작영역이 분류되어 신설
됨에 따라 창작 능력에 필요한 사고와 이론과 실제의 기
술적 능력이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다.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2]에 따르면 음악
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음악적 감성 및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 등의 역량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삶 속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교육 목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
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자
기 주도성ㆍ창의와 혁신ㆍ포용과 시민성을 갖춘 인재 육
성이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ㆍ
혁신적 인재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1].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이 분리되
면서, 창작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창작”이 함
의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 창작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즉
흥연주의 교육학적 사고와 기술을 창작영역과 연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창작영역에 대한 학습 설계에 있어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의 설계와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
로 ‘연주-감상-창작’ 세 영역 중 새롭게 분리된 ‘창작영
역’ 중심으로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중등은 공통교
육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범위는 공통교
육과정의 설계와 내용, 성취기준으로 한정하였다. 

더불어 창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음악 즉흥
연주의 이론적 개념과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창작영역
에서의 즉흥연주 지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론

2.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작영역과 즉흥연주 
   이론적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과 특징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을 ‘연주’
와‘창작’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2009 개정ㆍ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이 ‘연주-감
상-창작’ 세 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변경되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징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 영역을 대영역으로 신설되고 내용 체계
를 변화하였다.

Round/year Setting contents

1Round ㆍSinging,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appreciation, basic music theory, creation

2,3Round ㆍSinging,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appreciation, creation

4Round ㆍBasic skills, expression skills, appreciation 
skills

5Round ㆍExpression, appreciation

6Round ㆍUnderstanding, expression, appreciation
7Round ㆍExpress with simple sheet music

 2007 year ㆍActivity, understanding, everyday life
2009, 2015 year ㆍExpression, appreciation, everyday life

Table 1. Areas according to curriculum period

2.2 창작 교육의 이론적 고찰
음악 창작은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로 발전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2]. 음악은 멜로디, 리듬, 
화성, 형식 음높이, 빠르기, 셈여림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
의 청각적인 구조물을 즉, 노래(곡)이 창작되어 진다.

삶에서 다양한 경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악기를 연
주하거나 인간의 목소리를 음악 표현 활동을 통해 사상
과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의 산물이다.

2.2.1 창의성(creativity) 이론적 개념
창의성이란 제반 사태나 문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

로 해결해가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적절한 사적인 산출
물을 내는 사고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의성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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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창성(fluency) 창의성의 한 종류로 고정관
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으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말한다[4].

두 번째, 유연(융통)성 (Flexibility)이란 형편이나 상
황에 따라 일을 이리저리 막힘없이 잘 처리하는 재주나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 독창성(Originality)은 새롭거나 기발한, 창
조 또는 발명 작품의 면모를 가리키며 기존의 것에서 탈
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말
한다[5].

한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작품을 새
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하여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 것으
로 창의성 이론가들의 가장 일반적 정의는 “새롭고
(novel)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appropriate)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다”[6].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성격 구성요소로 
인성적, 독창성, 상상력, 융통성, 개방성, 호기심 등이다. 
더불어 창의력은 개인의 특성 혹은 성격을 가리키는 소
양(Person), 창의적 활동을 거쳐 이루어낸 산출물
(Product), 정신적, 인지적 사고의 처리 과정(Process), 
개인 혹은 집단이 속해있는 사회적 환경(Press)등의 요소
가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각
각의 요소들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가져오며, 산출물은 다시 사람
과 사회적,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1. Reciprocity Modelof Wood manand Schoenfeld 
[8].

John W. Gardner는 창의적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본 
특징으로 “개방성, 독립성, 융통성, 경험 속에서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 등의 4가지 속성을 발견하였다
[9]. 다양한 본성을 지닌 창조성은 선천적인 잠재능력 지

능, 감정, 적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
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및 교육방법, 학습 태도 
등의 요인 의해 능력 성장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2.2.2 즉흥연주(improvisation) 이론적 개념
음악의 탄생은 즉흥으로부터 시작되어 구전 때문에 사

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변형되었을 것이다. 즉
흥연주의 기원은 기보법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로부터 시
작이며, 이 시대의 연주는 즉흥연주로 행해졌고, 고대 음
유시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상
태를 표출하고자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노래하였다[10].

노동요(일하면서 부르는 민요)에서 재즈, 블루스 음악
까지 지속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교창 음악(交昌音樂), 다
시 말해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양식의 선
율 형태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용음악 분야에서 특히 재즈, 블루스 연주자들은 그
들의 음악적 해석에 따라 일정 구간 (솔로) 다른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즉흥연주를 통해 자기표현을 하며, 동
일한 곡을 연주할지라도 연주자의 음악적 해석에 따라 
다른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타 장르의 음악과 구별되
는 중요한 요소이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 1397-1468)
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부터 즉흥성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창작자의 악곡이 기보법을 통해 창작 의도에 
맞는 연주가 가능해졌다. 

대중음악에서만 즉흥연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음
악 바로크 시대 음악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의올바른 건반악기 연주를 위한 시론서(Versuch u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 Ⅰ&Ⅱ)저서에
는 즉흥연주기법을 설명하는 장이 따로 있어 클래식 음
악 안에서 즉흥연주 능력이 연주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
는 중요한 척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11].

즉흥연주를 뜻하는 “Improvisation” 용어로 즉흥성
(extemporization)의 개념은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주자가 그 순간의 환경, 기분, 음악 구
조적 상태 등에 따라 즉석에서 자유롭게 연주를 한다는 
것이다.

순간적, 즉흥적, 일시적인 성격이며 즉석에서 창작하
거나 악곡의 구조를 장식하는 변형하는 중간 형태를 포
함한다. 즉,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미리 계획된 연주
를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연주자의 내적 감정에 의해 
창조해내는 연주를 말한다. 순간에 반응하고 즉각적인 
환경과 내적 감정의 자극에 반응할 때 새로운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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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grade Current expression 
area Revised creative area

Elementary

ㆍChange lyrics
ㆍCreating a phrase
ㆍExpress by 

changing the 
rhythm or long 
/short pattern

ㆍRephrasing some 
melodies

ㆍUse of musical 
elements 

ㆍRepresent part of a 
piece of music by 
changing it

Middle school

ㆍ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of 
music

ㆍSimple musical 
pieces depending 
on conditions

ㆍUse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music 

ㆍCreate simple 
music ㆍChange 
according to 
conditions

Elementary&Middle 
school

ㆍSpontaneous expression of feelings and 
imagination 

ㆍExpression of feelings and ideas 
ㆍApplication and creation of intentions 

and ideas

Achievement criteria

ㆍ(Elementary 3~4) Representation with 
simple sheet music

ㆍ(Elementary 5~6) Utilization of basic 
notation

ㆍ(Middle school) Utilization of notation 
methods such as staff notation and 
jeongganbo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curriculum새로운 관행, 새로운 구조 또는 기호, 새로운 행동 방식
을 창안할 수 있다. 

즉흥연주의 본질에서 작곡, 연주의 요소가 결합 되어 
작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연주행위는 즉
흥연주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데 암보한 곡을 연주하는 
것도 일종의 구조적 통제하에 진행되는 즉흥연주라 할 
수 있다. 기보된 악보의 음들이 연습한 형태와 다르게 연
주마다 새로운 소리(Sound)가 재창조되기 때문이다[12].

즉흥연주라 하면 보통 즉흥적으로 하는 음악(연주)으
로 형식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
러나 실제로 즉흥연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질서 있는 형
태의 음악 창조이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체계적인 창조
적 표현 영역으로서 교육적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13].

오르프는 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
이며 그러한 능력은 즉흥적인 활동에서 길러진다”[14]. 
라고 하였으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표현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방금주 교수는 학습으
로서의 즉흥연주에 대하여 “글짓기를 배워 나가는 것처
럼 수학적인 공식을 체득해 나가는 것처럼 한 단계씩 논
리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15]. 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3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교육부, 2022b)의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목
소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16].

2022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의 핵심 내용을 
현행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 제
시된 성취기준 중 ‘노랫말, 말 붙임새, 리듬 꼴, 장단 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를 모두 ‘음악 요소
의 활용’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느낌과 상상
을 다양하게 탐구하여 즉흥 표현하기, 바꾸기, 모방하여 
나타내기 등 간단한 수준의 여러 창작 활동들을 쉽고 재
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영역에서는 
음악 이론에서 통용되는 음이름, 계이름, 율명을 익히고 
음악을 기록하는 오선보나 정간보 등의 기보 방법을 기

초적 수준에서 이해하여 이를 활용한 음악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하였다. 

셋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ㆍ이해’ 
요소에 ‘느낌, 상상, 아이디어, 의도’ 등과 같은 창작의 
소재와 동기 요소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는 능력
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창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음악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서
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7].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계 구조에 따르면 창
작영역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도달점이자, 창작영역
의 핵심 아이디어에 이르기 위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할 ‘지식ㆍ이해’, ‘과정ㆍ기능’, ‘가치ㆍ태
도’를 구체화한 기준이다.

2.2.4 즉흥연주(improvisation) 교육적 가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영역은 이와 같이 

음악에 대한 이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이를 함께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표현과 소통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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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음악 작곡은 이론적 원리에 의해 곡의 구조와 형식, 

선율, 화성, 리듬 등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창작하는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음악적 표현능력의 일환으로 음악
적 감각을 즉흥적 언어표현, 악기를 이용한 즉흥적 리듬
표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활동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음악개념에 대한 이해, 음악적 창의성, 나아가 스스로 발
전시키고 새로움을 창작하는 음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
을 갖도록 해준다[18].

음악적 감각은 이론, 작곡, 연주, 감상 등의 학습활동
을 통해 신장 될 수 있으나, Lloyd는 “완벽한 음악성 계
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즉흥연주는 필수적인 학습이다”
라고 강조한다[19].

즉흥연주는 작곡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구조의 기본 규
칙에 근거한 음악 창조 학습 영역으로 연주의 표현능력 
범위를 신장시키며 창조적, 예술적 표현기능의 가치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경험, 상상력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론 지식, 음악 구조의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흥으로 표현하기 위
해서는 음악 창작의 기본 요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작곡된 음악의 구성, 음정, 코드, 멜로디, 리듬 등의 
구성 형태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인식, 파악하는 반
응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으로 음악적 감각을 사용하여 행해지
므로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20].

기보된 악보가 아닌 기억력으로 연주한다는 것은 청감
각(청각훈련) 능력에 도움이 된다. 사람의 청각 기관은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음성과 같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소리 패턴을 처리할 수 있다[19]. 

청감각 능력은 소리에 대한 정신적 감각인 청지각 뿐 
아니라 귀를 통해 받아들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감력을 계발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즉흥연주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정은 음악의 의미와 연
결된다. Charles Keil은 “구체화된 의미”가 고정된 악보
나 녹음된 음악에 한정된다면, 연주되는 순간 생성되는 
감정은 연주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생성된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즉흥적 표현 활동으로써 어제와 동일한 곡을 연주하더
라도 장소, 연주자, 청중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순간의 감
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숙의 단계로 즉흥연
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즉흥연주는 

개인이 혼자 있는 환경 보다 순간적인 순발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룹 학습에서의 환경이 이상적이며 적합하다.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탐구하고, 서로의 연주를 듣
고 평가하면서 격려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즉흥연
주 활동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
적이다.

학생의 창의적 통찰력을 개발하기 위해 그룹 환경에서 
파생되는 집단원동력( 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
극시키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22].

이러한 즉흥연주의 교육적 가치는 심미적 만족감은 체
험의 성취감, 창작의 경험, 그리고 청감각의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
출시켜 학습자 간의 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3. 논의 및 결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주요 교육 방
향으로 제시하고, 아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
생 및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생
의 현재와 미래 삶에 필요한 역량 함양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23].

Spec. Main Content

Desired human 
image

- Self-directed person 
- Creative people 
- Cultured people 
- People living togethe

Core 
competencies

- Self-management capabilities 
-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 Creative thinking capabilities 
-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y  
- Collaborative communication competency 
- Community capacity 

Table 3. Human image and core competencies 
pursu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음악 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협력적 소통 역량’을 음
악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며, 총론의 ‘지식정
보처리 역량’은 음악 교과의 영역 및 내용 체계 전반에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24].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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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
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연주-감상-창작’ 세 영
역 구성되었다.

본연구는 창작영역의 내용 체계와 핵심 역량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을 요약하고자 한다. 
또한, 창작 활동의 근간이 되는 즉흥연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연주 경험과 표현을 통한 교육에서 감정과 정서
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첫째, 간단한 수준의 여러 창작 활동들을 쉽고 재미있
게 할 수 있도록 구성.

둘째, 음악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

셋째, 창작의 소재와 동기 요소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도록 설정.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창작영역은 연주, 감상 등의 활
동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르프는 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학생
들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은 즉
흥적인 활동에서 길러진다.”라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즉
흥연주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인 자세와 음
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갖도록 해 준다.

둘째, 즉흥연주가 진행될 순간은 집중력과 음악적 기
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

셋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
감력을 계발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집단원동력( 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
극하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
작’ 영역을 중심을 핵심 내용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생
활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 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리나 음을 새롭게 조작, 변형, 구상하는 모든 
음악 산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음악 교과 교육과정
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즉흥연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흥연주는 문자 그대로 즉흥적인 표현을 말한다. 그
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하거나, 표현하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악에서의 이론적 구조와 형
식을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것을 표
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영역이라 규정 짓는 것이 옳
다고 생각된다. 즉, 연주기술을 연마하거나 암기식의 이

론 교육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악 창작 교육은 이처럼 음악에 대한 이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 표현이 상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즉흥연주에 내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공동체, 소통’ 역량을 키워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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